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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지 

임진왜란은 만력(萬曆) 20 년(1592) 4 월에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고, 만력 

26 년(1598) 11 년에 일본군이 조・명(朝・明) 양국의 공격으로 모든 전선(戰線)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끝맺었으니, 무려 7 년이나 지속되었다. 다만 실제 전쟁을 벌인 기간은 모두 합해서 고작 

2 년간으로, 4 년 동안이나 지속된 화의 교섭 기간(1593~1597)이 더 길었다. 이 기간에 명조(조선을 

포함)는 일본과 일찍이 한 차례 외교수단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 충돌을 조정하여 동아시아 평화의 

재구축을 꾀하였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전쟁 중의 외교교섭에 대한 기존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은 양자의 화의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서 

결코 타협을 이룰 수 없었지만, 쌍방의 외교집단이 공모하여 (본국을) 기만한다는 외교교섭 수단을 

사용하여 본국 통치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하여 타결을 이루어 냈지만, 결국에는 책봉에 

실패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외교활동은 쌍방의 외교 대표를 교섭의 주체로 삼는다. 그 교섭 과정 속에서 

발생한 정보는 몇 차례 여과 과정을 거치므로 양국의 고위층에게 전부 전해지기는 어려우니, 일정 

부분 기만의 혐의가 존재한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명조나 일본이나 모두 그 실제 교섭 과정 

중에서 상대방과 타협하기도 하였다. 명 측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군하는 것은 물론이고, 줄곧 

일본과 “책봉・조공(封貢)”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야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책봉은 하되 조공하지 않는다(只封不貢)”고 결정하여 원래 허락하였던 “조공(貢)”을 철회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조건이 표면적으로는 더욱 가혹해진 것이지만, 실제 운용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일본 측은 외교교섭 과정에서 비록 끊임없이 명과 조선측과 타협하였지만, 

여전히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견지하였으니, 그 외교활동은 이미 동아시아 책봉・조공 

체제의 외재한 표상으로 되돌아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제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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